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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선수단이 개선하던 8월 25일 밤, 서울광장에 모인 관중은 물

론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모든 국민은 기쁨과 벅찬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지 목청이 터져라 환성을 올리고 손바닥이 부르틀 정도로 박수

를 쳤습니다.

거기에는 오직‘하나됨’만이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

보, 늙은이와 젊은이, 배운이와 못 배운이, 잘사는 사람과 어렵게 사

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야말로 신명나는 잔치판이었

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뿌듯하게 한 것은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만 환호를 보내는 것이 아

니라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투혼을 불태우며 잘 싸운 선수들에게도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편 가르기와 패거리 싸움이 그칠 날 없고 오직 이긴 자에게만 박수를 보내 진 사람은 설

자리를 잃게 하는 일이 수없이 벌어지던 현실을 보아왔던 우리들에게 이날의‘베이징 올림

픽 선수단 개선 국민대축제’는 가슴 벅찬 한 편의 드라마요, ‘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같은 서울 광장에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쩌면 분위기와 열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자 지난 날 석 달 가까이 끌어온 촛불집회 광경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사회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고 나라의 번영을 바라는 뜻이야 두 집회 참석자들의 가슴에

똑같이 흐를텐데 현장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져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면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너그러움, 상대가 서로 다름을 받아들

모두가 주인된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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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공동선을 찾으려는 지혜로움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남의 떡이 크게만 보일 때 불평과 불만은 쌓이게 마

련입니다. 국가정책이나 사회제도만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기본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는가

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남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

은‘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어떤 현인이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무지개원리"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가톨릭 신부가 쓴 책인데 대형서점 경

제코너에 진열 된 것이 새롭다고 느껴져 한권을 샀습니다. 신부가 쓴 책이니까 종교적인 냄

새도 다소 풍기고 성경말씀도 많이 인용했지만 전체에 흐르는 맥락은 일반인, 특히 경영자

나 지도층 인사들이 귀담아 들을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다 옮길 수는 없고 중요한 원리 7가지를 소개하면

(1)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2) 지혜의 씨앗을 뿌려라.

(3) 꿈을 품어라.

(4) 성취를 믿어라.

(5) 말을 다스려라.

(6) 습관을 길들이라.

(7) 절대로 포기하지마라.

각 항목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 그 내용에 맞는 성경 말씀이 쉽고 재미있게 쓰여 있어

서 종교인은 물론, 경영자, 직장인, 학생, 주부들에게까지 인기를 끌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

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추진하고 성공한 사람

을 모델로 삼아 그분의 방식을 본받으려 노력하며 꿈을 갖되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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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패를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며 초등학교 때 두 번 낙제하고 성적이 달려 일

반대학을 포기하고 사관학교를 지원했으나 두 번 떨어진 끝에 합격했고 정계에 진출해서도

낙선의 쓴잔을 거푸 마신 끝에 당선한 영국총리 처칠경의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침울한 영국민들의 가슴에 "나는 피와 땀과 눈물을 줄 수밖에 없다"

고 호소해 마침내 영국을 승전국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려고 단상에 오르자 많은 사람이 명연설

을 듣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을 때 그는 관중을 천천히 돌아보며 천천히 한 말은 아주 짤막

한 일곱 마디였습니다.

-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 Never-Never-Never-Never-Never-Never give up

올림픽 개선 축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과 촛불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정신이 함께 흐를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꿈일까요?

새해 들어 친지들에게 나누어준 덕담이 생각납니다. 책을 읽다가 하도 좋아서 베껴온

내용은 "隨處作主, 入處皆眞" 여덟 글자입니다.

- 언제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모두이고 전부다.




